
THE TOWN NEWS 11January 16, 2023   Vol. 1455타운뉴스 칼럼

타운뉴스 칼럼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1

커뮤니티 소식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3,15

나는야 1.5세 아줌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6

법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9

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1

전문인 칼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4,25,36
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5

숨은그림 찾기,답/낱말 퀴즈,답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6/48,26/50

세상에 이런 일이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7

깔깔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4

부동산/경제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35

건강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36,37,44

한인업소 안내지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0,42,52,54,58

요리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1

그림여행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3

연예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5,47

종교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6

안내광고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8,49

Domestic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0

여성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53,55

제1455호 목차

타운뉴스

TownNews QR Code

w

안창해
타운뉴스 발행인

● 타운뉴스 칼럼

핵무기와 한반도 평화

chahn@townnewsusa.com

지난 9일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향후 10년 

동안 국제사회에 벌어질 상황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

표했다. 설문조사의 대상은 미국과 유럽 등 30개국에서 활

동하는 외교·안보 분야 전문가 167명이었다. 

이 발표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핵무장 

국가가 늘어나면서 핵위기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될 

것이라고 내다봤다. 현재 핵보유국이 아닌 나라들 가운데 

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는 이란(68%)이 꼽

혔다. 이어 사우디아라비아(32%), 한국(19%), 일본(14%)도 

핵무장 가능성이 거론됐다. 

1968년 7월1일 유엔에서 채택한‘핵무기 보유국’은 미

국, 러시아(옛 소련), 영국, 프랑스, 중국 5개국이었다. 이는 

1970년 3월5일 발효된‘핵확산금지조약’(NPT) 상의 개념

이다. NPT는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 시점 이전에 핵

무기를 제조하여 실험한 국가를‘핵무기 보유국’으로 그렇

지 않은 국가를‘핵무기 비보유국’으로 구분해 더 이상의 

핵 확산을 막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. 이‘핵무기 보유국’

들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.

그러나 2023년 1월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. 위에서 언

급한 핵 보유 5개국 외에 인도, 파키스탄, 이스라엘을 사실

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.‘사실상 핵보유

국’의 지위란‘핵 불능화 상태에 대한 요구’를 더 이상 할 

수가 없다는 것이고,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

공식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핵을 

완전히 폐기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. 

이런 지위(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)를 획득하기 위해 이

란과 북한은 온힘을 경주하고 있다.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

란과 북한을‘사실상 핵무기 보유국’으로 인정하지 않고, 

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. 

북한은 1985년‘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제조하기 위해 노

력하거나 도움을 받지 않겠다’는 NPT에 서명하고 가입     

(대한민국은 1975년 가입)한 반면, 인도, 파키스탄은 애초

에 NPT 가입을 거부했으며,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면

서 핵무기 제조 권리를 지켰기 때문에 사실상 핵보유국으

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. 그러나 북한은 당시 전력난 해소를 

위해 소련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하는 대가로 소련의 

권유에 따라 NPT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  

그 후 북한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(IAEA)의 사찰에 반

발해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경수로를 제공받기로 한 미

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NPT 복귀를 선언했다. 그러다 고농

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

서 북한은 2003년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.

  

그러나 유엔은 북한의 NPT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다. 이에 

따라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유엔 안보

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. 유엔이 북한

의 NPT 탈퇴를 인정하게 되면 북한에 제재를 가할 근거가 

사라진다. 또 한 나라라도 탈퇴를 인정해준다면 탈퇴 도미

노를 일으켜 NPT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. NPT 체제 

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, 인도, 파키스탄과 달리, 

NPT 체제 안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과 이란의 핵 

문제는 국제사회가 풀어야할 주요 과제가 되었다.

많은 한국인들은‘북한과 중국,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

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 개발은 왜 안 되느냐’는 의문

을 갖고 있다. 그러나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핵확산금지조

약(NPT) 위반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‘핵 도미노’현상으

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묵인하지 않을 

것임이 확실하다. 

이를 모를 리 없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, 외

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“(북핵) 문제가 더 심각해

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, 우리 자신이 자

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”고 밝혔다. 북한의 김정은이“핵

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”을 지시한 직후에 

이 같이 언급했다는 점에서,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문

제에 있어서 줄곧 북한에 양보만 한 것이 결국 북한의 군사

력 증강으로 귀결됐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, 아

울러 국제사회의 반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. 사실

상 한국과 일본은 이론적으로 핵무기의 독자 개발, 대량생

산을 위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.

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대한민

국에서 실제 핵 개발이 이뤄지기는 어렵겠지만, 분명한 것

은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상호간에 힘의 균형이 잘 맞추

어져 있을 때 혹은, 한국이 북한보다 우월한 힘을 보유하

고 있을 때 보장된다는 사실이다. 그 힘은 단순히 핵무기에

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.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전반에 걸쳐 

탄탄한 힘을 갖춰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때 나

오는 것이다. 

한반도는 물론이고 지구촌 어디에서도 핵무기의 사용은 

안 된다. 핵무기의 사용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뿐이다. 인

류 공존을 위해서는 평화가 필수적이다. 침략과 약탈이 아

닌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핵무

기를 통한 군사력 증강보다 배려와 존중을 담은 대화가 필

요하다.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

평화와 공존을 위해 대화하며 사는 법이다. 


